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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국(대외정책연구부)

영국 과학기술대중화의 역사와 현황

영국은 과학기술대중화 (P ublic Under st an ding of S cien ce an d T echnology )와 관련해서 오

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1799년에 이미 왕립학술원 (Roy al In stitut ion )1)이 설립되

었고, 이어 1831년에는 영국과학발전협회 (T h e British A ssociation for th e A dv an cem ent of

S cien ce ; BAA S )2)가 발족하는 등 상대적으로 오래 전부터 과학기술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에도 왕립학회 (Roy al S ociety )와 왕립학술원 (Roy al In stitu t ion )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여러 기구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정보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3), 이들은 전문가로부터 어린 학생은 물론 언론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상

대로 한 강의와 출판물 발간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영향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박물관 (T he S cience Mu seum )4)은 방대한 과학기기 및

기계류를 소장하고 있으며, 관람객을 위한 대화식 컴퓨터 게임과 시청각장비를 갖춤으로써

다양한 과학적 원리는 물론 원시시대의 초보적인 발견으로부터 우주시대의 최첨단기술에 이

르는 과학의 역사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 역시 런던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Natural History Mu seum )도 해당 분야 연구의 세계적인 핵심센터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대중화를 위한 영국의 노력

최근 들어 개인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이나 혹은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발전과정

에서 기술에 대한 문맹 여부(t echnical lit er acy )가 차지하는 역할 및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급격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나 이로 인한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현상들도 비례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과학기술계와 정부

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85년 왕립학회 (Roy al S ociety )에 의해 발

간된 Bodm er Report5)와 1986년에 설치된 대중과학이해촉진위원회 (T he Comm itt ee on the

1) 왕립학술원(Royal Institution)의 역사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해서는 http:/ / ww w .ri.ac.uk를 참조
할 수 있다.

2) 영국과학발전협회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http:/ / ww w .britassoc.org.uk를 참조할 수 있다.
3) 예를 들어 왕립학술원(Royal Institution )은 매년 T V에 방영되는 크리스마스 특별강연을 열고
있으며, 영국과학발전협회(BAAS)는 과학자들은 물론이고 과학에 관심을 가진 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축제를 매년 개최하는데 이 기간 동안 최신 과학발전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

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4) 과학박물관의 역사 및 전시물 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 / www .nmsi.ac.uk를 참조할
수 있다.

5) Bodmer Report의 내용 및 발간 배경, 그리고 이 보고서가 과학기술대중화에 미친 영향 등에



Public Under standing of Science; COPUS )6)이다.

특히 1993년에 발간된 과학·공학·기술백서 Realising Our Potential을 통해서는 과학기

술의 기여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촉진하는 한편 영국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하여금 보

다 많이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제공

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Realising Our Potential은 과학·공학·기술의 공헌도

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영국정부 최초의 정책

문서(policy document )로서, 이에 따르면 영국의 대중들은 많은 경우 과학자들을 미친(mad)

사람이나 나쁜(bad)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학자

들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사악한 연구에 몰두하거나 가공할 파괴력을 갖는 무기를 만들어내

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Realising Our Potential의 발간은 영국정부로 하여금 영국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과학

기술분야에 보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근

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슈나 논의들에 대해 대중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여야 할 사회경제적

이유들이 한층 부각되게 되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환경문제

나 인터넷상거래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의 경우 사안 자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대부분

일정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이같은 대중의 과학 관련 지식수준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대중의 과학기술이해 촉진을 위한 조치와 제도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난 1988년의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 시행 이후 지속되

고 있는 각종 교육개혁조치들이 이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개편에 따라 5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들은 모두 과학을 필수과목으로 배우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이

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배출되면 일반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평균적인 이해도가 월등

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교육제도의 적용을 받은 첫 세대

학생들이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졸업하게 되기 때문에, Realising Our Potential의 발간 이

후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의 과도기 동안에는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단기캠페인과 같은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같은 단기캠페인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

어 추진되었다. 첫째는 과학기술대중화를 위해 이미 활동하고 있던 기존 기구 및 제도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화 형태로서, 이같은 기존 기구 및 제도들의 예로서는 앞서 소개된 대중

과학이해촉진위원회(COPUS )와 영국과학발전협회(BAAS ), 그리고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산

업계의 과학자나 공학자들과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직접 함께 수행해 보도록 지원하는 청년

공학도클럽(Young Engineer s Clubs), 초등학교 수준의 교사들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

대해서는 본 호에 같이 실린 초점기획 [과학기술대중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송성수, 김동광)]
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생략한다.

6) 대중과학이해촉진위원회(COPUS)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
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비전문 과학서적의
저자들에게 COPUS 우수 과학서적상을 수여하고 있다. 대중과학이해촉진위원회의 보다 자세
한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http:/ / www .royalsoc.ac.uk를 참조할 수 있다.



는 프로그램인 CIBA T eacher Development Programme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 및 행사의 도입 형태로서, 영국과학발전협회(BAAS )와 과학기

술청(OST )이 매년 3월 공동으로 주최하는 과학·공학·기술주간(Science, Engineering and

T echnology Week)의 시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기간 동안 영국 전역에서는 다양한 연

령층의 대중 수십만 명이 1,000여 가지 이상의 각종 과학행사에 참여하며, 직접 참가하지 않

더라도 T V와 라디오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전체 행사의 진행과정을 생생하

게 지켜봄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게 되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7).

또한 영국정부는 1994년부터 모든 Research Council들의 임무헌장을 개정해서 각자 담당

하고 있는 학문분야에서 대중의 과학기술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개별 Council의 중요한 운영

목적의 하나로서 명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예를 들어 공학에 관해서 보자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첫째로는 정부와 학계 및 산업계가 학교교육에 있어서

모든 분야의 공학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이와 동시에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이사진 및 여론형성기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공학 관련 지식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PUSET T eam의 활동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이나 중요성 및 이로부터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

일반대중의 이해를 형성하는 과제는 1차적으로 과학기술계가 담당해야 할 책무인 것이 사실

이지만, 이와 함께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의 주된 수요자인 산업계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대

중의 이해를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도 과학기술대중화를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하거나 그밖에 다양한 형태의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영국정부 안에서 과학기술대중화 관련 활동과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과학

기술청(Office of Science and T echnology ; OST ) 산하의 과학·공학·기술대중화팀(Public

Under standing of Science, Engineering and T echnology T eam )이다. 영국정부의 과학·공

학·기술대중화팀은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 및 공학적 공정,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과학·공

학·기술의 역할 등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오는 각종 편익과 함께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결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과학·공학·기술대중화팀은 1994년에 탄생된 이래 과학·공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홍

보하고 이와 함께 과학·공학·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영국의 젊고 유

능한 인재들로부터 더욱 많은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활동들

을 기획 및 지원하고 있다.

Public Under standing Grant s Scheme의 운영

출판물의 보급

대중참여 과학활동의 장려

7) 이밖에도 과학기술대중화를 위한 축제 형식의 행사로는 4월에 열리는 에딘버러 국제과학축제
(Edinburgh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와 9월에 영국과학발전협회(BAAS)가 주최하는 연
례 과학축제(British Association Annual Festival of Science) 등이 있다.



과학기술대중화 관련 협회 및 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

과학기술대중화 관련 프로젝트 및 제반 활동의 평가

Public Under standing Grants Scheme

이들 활동 가운데 Public Under standing Grants Scheme은 과학기술청(OST )이 과학·공

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

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충족시키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중으로 하여금 과학과 공학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만드는 것

장기적으로는 과학적 문맹도를 낮춤으로써 경쟁력 높은 인력의 공급을 확충하는 것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청(OST )의 대중이해 프로그램은 모든 대중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괄

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들은 전체 대중 가운데 어느 특정계층만을 대상

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청(OST )에서는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Public Understanding Grants는 애초에 다른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을 보조한다

는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경우 다른 기관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나 현물 양쪽이 모두

가능하다. 단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청(OST )이 부담하는 지원 규모는 전체 프로젝트 경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과학기술대중화를 위한 출판물 보급

이밖에도 영국정부의 과학·공학·기술대중화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촉

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W olfendale Report (1995년 10월), Going Public(1996년 9월), Science

Connections (1997년 9월) 등의 다양한 출판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